
성 명

한글
(한자, 예명) 김점순 지역 곡성군 사 진

분 야 공예 출생
~사망 1920~2004

개요  중요무형문화제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연보

§ 1970년 중요무형문화제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기능보유자 인정
§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축제 시연
§ 1970~2003년 한국민속공예전
§ 1970~2003년 보유자 작품전 출품
§ 2004년 12월 노환으로 별세

생애 
및 

활동

 돌실나이의  ‘돌실’은 전남 곡성군 석곡면을 가르키는 것으로, ‘나이’는 삼베를 짜는 
일(길쌈) 또는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곡성군 석곡에서는 예로부터 전통
적으로 세포의 삼베를 생산하였는데, ‘삼베하면 돌실나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했기 때
문에 그것이 명사화되어 생긴 이름이다. 
곡성의 돌실 나이는 1970년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초대 보유
자로 고(故) 김점순(金點順,1918~2004) 보유자가 인정되었다. 김점순 보유자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몰래 베를 짰고, 스무 살 때 시집 온 뒤 오직 삼베 짜는 일로 평생을 
바치며 두 아들과 딸을 교육시켰다. 한 필을 팔아도 목돈 되는 것을 만들겠다며 고급 
삼베인 세포를 짜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 이는 돌실나이의 명성을 잇는 끈이 되었
고, 김점순 보유자가 만든 삼베는 유독 곱고 고급스러웠다고 전한다. 김점순 보유자는 
세포뿐만 아니라 농포나 중포에도 두루 능하였다.
1982년에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초청을 받아 시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축제에서 시연을 하였다. 기증자 조선자는 김점순 보유자의 딸로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곡성의 돌실나이 이수자이다. 시집을 간 이후에도 친정 어머
니의 활동을 마지막까지 옆에서 도와 김점순 보유자의 삶과 유품에 얽힌 사연들을 상
세히 전하고 있다. 김점순 보유자의 사진과 이력카드, 생전에 입었던 한복, 작품 등을 
비롯해 김점순 보유자가 삼베를 짤 때 사용한 베틀과 물레도 기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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